
□ 사례명 : 농업 현장의 고민, 보급형 스마트팜(경주형 하우스)으로 해결되다

구  분 주 요 내 용

① 사업 개요

○ 위    치 : 경주일대

○ 추진기간 : 2023년 ~ 2025년

○ 사 업 비 : 82억 (도비24 시비 33 자부담 25)

○ 사업내용 : 기후변화 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

② 추진 경과

○ 2020. 6 : 경주형 연동하우스 내재해 등록 전문가 자문

○ 2020. 9 : 농촌진흥청 내재해형 하우스 등록

○ 2020. ~ 2022 : 신모델경주형 연동하우스 시범설치 및 평가

○ 2023. ~ 2025 :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확보 및 추진

③ 장애요인

극복 내용

○ 지역 설계기준에 맞춘 시설 하우스 규격 자체 개발 필요

○ 자체 개발된 하우스의 내재해형 하우스 심사 및 등록

- 농촌진흥청(첨단자재육성팀)협업 

○ 등록된 하우스 시범 및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

④ 우수사례

내용

○ 시장님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간담회 실시

○ 농업인들 사업 만족도 높아 2023년도 1차 추경 13억 확보

○ TBC뉴스 폭염 극복 경주형연동하우스 촬영 (2024. 6)

○ 경북 딸기산학협력단, 농업기술원장 등 우수 현장 방문

○ 안동, 장성 등 타지역 벤치마킹 12회

○ 타지역 확대보급 (장성군 레몬단지, 구미시 만감류 재배)

○ 과채류 뿐만 아니라 아열대작목, 화훼 등 다양한 작목 적용

⑤ 성과

○ 이상기상 대응 안정적 일자리 48명 창출

○ 예산절감 35억 (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비)

○ 경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10명

○ 농업환경 개선으로 품질향상, 병해충 감소, 노동력절감 등 

농가소득 40% 증대



<③ 우수사례 기술서 >

농업 현장의 고민, 보급형 스마트팜(경주형 하우스)으로 해결되다

1. 과제 선정 내용

○ 경주시 토마토 재배농가 대부분 단동 수막하우스 시설 및 토경 

재배로 병해충 발생이 많고 생산성이 낮아 농가소득 감소 추세

○ 고온‧폭염 등 이상기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증가 및 토마토+멜론 

2작기 재배를 통한 토양 연작장애 문제 발생 증가로 인해 농가에

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○ 최근 상시화 되는 이상기상 발생에 따라 기상변화에 매우 민감한 

단동하우스 대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동시설하우스 설치 필요

○ 40년 역사 안강찰토마토 명성회복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수요증가

2. 문제원인 분석

○ 우리지역 기후 및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저비용으로 설계된 경주형 

스마트팜 연동하우스 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안정성 확보

○ 내재해형 규격이 아닌 하우스는 자연재해로 파손시 피해보상 어려움
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규격 중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규격이 

없거나 우리지역 설계기준(적설심 20cm, 내풍속 32m/s)에 비해 

과도한 기준이 적용된 시설규격으로 시설비 과다 소요

3. 방안 마련 및 실행

○ 2019. 2. : 토마토, 멜론, 딸기 등 시설채소 작목회 의견수렴

○ 2019. 6. : 경주형 연동하우스 기본설계 실시(자체 실시)

○ 2020. 6. : 경주형 하우스 내재해 등록 전문가 자문

※ 농림부 고시에 의거 내재해형 기준 등록 추진

○ 2020. 9. : 농촌진흥청 내재해형 하우스 등록 및 예산 확보



※ 농촌진흥청 첨단자재육성팀-1587(2020.09.18.) 의거 내재해형 규격 등록

○ 2020. ∼ 2021. : 신모델(경주형) 하우스 시범설치 및 운영(5개소)

○ 경주형 하우스 실증 시험을 위해 예산 확보 후 5개소 시범설치

○ 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반영 위한 경주형 하우스 현장 설명회

개최 및 농업인들이 직접 시범 효과를 확인

○ 2022. : 관련 경상북도 예산실 및 관계 부서 실무협의 및 예산확보

○ 국ㆍ도비(전환사업)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: ‘23 ~ ‘25(3년간, 69억)

○ 경주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및 2023년 1회 추경 9.5억 확보

○ 2023. ~ 2025. : 경주형 보급형스마트팜 추진(3년간, 82억) : 24개소, 7ha

4. 장애극복

○ 수경재배로의 전환을 감안하여 온실을 설계하였으며, 토경 및 수경

재배 모두 가능

- 토경재배로 자본금 축적 및 기술정립 후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

수경재배로의 전환 가능

- 수경재배로의 전환을 통해 토경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작에 

의한 염류 집적 및 병해충 문제 해결 

 ○ 재래식 하우스 대비 이랑 폭을 넓혀 재식 공간 확보로 품질 수량 증대

  - (재래식) 폭 6m, 높이 3.2m → 이랑넓이 1.5m, 4줄 5단 재배

  - (경주형) 폭 8m, 높이 5.2m → 이랑넓이 1.6m, 5줄 10단 재배



○ 지역 설계기준에 맞춘 시설 하우스 규격 자체 개발 필요

- 경북 시설하우스 설계전문가, 첨단자재육성팀, 농업인 등 회의를 

통해 결과 도출 (폭8m×측고3.3m×동고5.2m)

○ 자체 개발된 하우스의 내재해형 하우스 심사 및 등록

- 농촌진흥청(첨단자재육성팀)협업 및 적극적 요구

○ 등록된 하우스 시범 및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

- 시장님과 농업인의 현장 간담회 추진, 행정사업 활용 시범 설치

5. 성과

○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48명

○ 타지역 전파 확대 보급 (장성군 레몬단지, 구미시 만감류 재배)

○ 과채류 뿐만 아니라 아열대작목, 화훼 등 다양한 작목 적용활용

○ 저비용 스마트팜 보급으로 설치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35억

○ 경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10명

○ 농업환경 개선으로 농작물 품질향상, 병해충 감소, 노동력절감 등 

농가소득 40% 증대



□ 관련사진

시장님�농업인�애로�청취 예산확보�시장님�현장�간담회

경주형� 연동하우스� 설치전경(안강읍) 경주형� 연동하우스� 설치전경(내남면)

경주형�연동하우스�화훼�재배전경 경주형�연동하우스�토마토�재배전경



폭염�대응�연동하우스�촬영(2024.6) 도기술원�스마트농업팀�현장방문

경북농업기술원장�현장방문 경주형연동하우스�타지역�보급(장성군)

타지역농업인�벤치마킹 경북딸기산업협력단�현장견학



□ 경주형 연동하우스 설계도면



□ 관련공문





□ 공모사업 신청서



□ 관련 보도자료








